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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원격교원연수원을 2000년 12월부터 지정ㆍ인가해 주기 시작한 이래로 지속된 교원 원격연

수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수시간 확보의 어려움, 통신 인프라 문제,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어려

움,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 문제, 콘텐츠 갱신의 어려움, 연수생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고품질의 

원격연수가 운영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여 교원 원격연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16개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분담 개발한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콘텐츠의 시범연수에 

참여한 연수생 및 연수운영자의 원격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건의사항, 연수시스템의 활용 숙련 수준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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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인 급변하는 총체적 

변화를 대처하기위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청되

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해야하는 학교는 공기(公器)로

서의 그 책무성이 강조된다. 시대적, 사회문화적 변화

를 선도하는 학교 교원들은 끊임없는 전문가로서의 

자기 성찰과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신장을 위한 노

력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결국, 공교육의 수월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질적 

제고가 우선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인데, 우수 교원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 계발 및 재교육

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된다. 

교원 대상 면대면 집합연수는 학교현장의 수업 결

손을 최소화하고자 대체로 일과 업무 시간 이후에 또

는 하계 및 동계 방학을 이용하게 되는데, 단기간에 

연수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수의 

효과성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결국 집

합교육 형태의 교원연수가 갖는 이러한 특수성 및 태

생적 한계(실시 시기의 제한, 규모 및 예산의 부족 

등)로 인해, 연수의 결과 및 그 효과가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교육서비스의 최종 수

혜자인 학생, 학부모, 사회구성원 전체의 만족으로 이

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교원들 스스로 자신

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상시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곤 하였다[2][4][7].

집합교육위주 교원연수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원 원격연수

가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0년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 원격연수의 법적인 근거

를 마련하였고, 교원 원격연수를 실시한 첫 해의 경

우, 21개의 인가 및 지정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받

은 교원이 1,820명이었고, 2009년에는 193,621명이 직

무연수를 받아서, 전체 연수 중 원격교육이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양적 성장을 하였다[1].

원격연수는 집합연수에 비해 여러 가지 운영상의 

장점을 갖는다. 학교 교실 교수학습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교사들에게는 보다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

며, 다양한 학습 주제와 광범위한 학습 내용을 제공

하는 연수도 가능하다. 또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수자의 다양한 정보처리 인식

체계를 활용한 학습내용의 습득이 가능하며, 연수생들

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감응형, 즉각적, 개별화된 연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자기능력 개발과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다[6][8][9]. 

도입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교원 원격연수는 그동안 교원에 대한 연수 

부담감 해소, 자율적 연수환경 조성, 사회적 비용 절

감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전술(前述)한 원

격교육의 특장점이 교원대상 원격연수에 충분히 발휘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다. 다양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원격연수의 문제점

이 지적되곤 하였는데, 유사 교육과정 및 콘텐츠의 중

복 개발, 이러닝 콘텐츠의 질적 저하, 효과적인 학습을 

담보할 교수설계방안의 부재, 고품격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능력 미흡 등이 주로 거론된다

[10]. 교원 원격연수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

해 기존 교원 원격연수 운영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3][5]. 

반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과정

을 바탕으로 교원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

교교육의 질을 고양해야 한다는 교육당사자들의 요구

가 지속적으로 분출되어왔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원들은 자신들의 자기능력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교

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능력개발체제가 미비했던 우리

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맞춤

식 연수를 통해 자신의 역량 및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2010년 하반기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와 연계하여 교원 원격연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

이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

른 교원 연수 대상자는 약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에서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원격연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위해 16개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분담 개발한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콘텐츠1)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콘텐츠의 시범연수에 참여한 연수생 및 연수운영자의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시범운영 분석   507

원격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건의사항, 연수시스템의 

활용 숙련 수준을 파악하였다. 

2. 국내외 원격교원연수 동향

국내 원격교원연수는 연수경비 절감,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연수기회 부족 및 불균형 문제 해소, 

연수의 개별화 등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기존 면대면 

교원연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2000년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고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

원들의 원격연수를 위한 원격교원연수원을 2000년 12

월부터 지정ㆍ인가하게 되었다. 이후 원격교원연수원

은 2001년 39개, 2004년 57개, 2007년 65개가 지정ㆍ

인가를 받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 현재, 원격교육연수원은 공인원격교육연수

원(민간기관, 대학부설)과 시·도 원격교육연수원(시·

도 교육청 산하기관, 국립특수교육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7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288,030명이 원격연수를 이수하여 전체 연수중 원격

교육연수가 약 40%가량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원연수는 

대리연수, 연수시간 확보의 어려움, 통신 인프라 문

제,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움,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 문제, 콘텐츠 갱신의 어려움, 연수생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질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5]. 

원격교원연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연수원 현황

분석, 운영모형, 운영방안 및 평가 등을 다루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교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탐색’[10], ‘원격연수 모형’[6], ‘교원원격교육

연수원 운영’[8],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보고서’[4], ‘원

격연수 운영 프로그램 평가분석’[7] 등이 있다. 

그러나 원격교원연수 관련 기존연구들은 접근방식

에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를 지닌다. 즉, 현황분석, 개선점 도출, 운영모형 제

시 등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원

격교원연수 체제의 개편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 원격교원연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미국 원격교원연수과정은 국내에서와 마

찬가지로 주정부 수준, 대학 수준, 민간기관 수준에서 원

격교원연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9]. 주정

부 수준으로 우수 원격연수 실천사례로는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Brazos-Sabine Connection 기관을 들 수 

있다. 텍사스 주 교사를 대상으로 ICT 활용, 리더십 교

육, 교육 CEO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와 연

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수준 우수원격연

수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오레곤 주립 대

학이다. 오레곤 주립대의 원격 교원전문성 신장 프로

그램(oregonstate.edu/dept/pte/profdev.htm)은 오리건 

주의 표준 교원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

로 유료이다. 민간기관으로서는 특히, ICT 활용 분야

에서 Intel의 Teach to the Future, Apple사의 Apple 

Classroom of Tomorrow와 그 이외에 IBM, Cisco 등 

회사의 원격연수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교원의 원격연수를 주도해 온, 교육과학

기술연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특히 16개 시ㆍ

도 교육연수원에게 연수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에

듀업’과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활용을 지원해 왔다. 

2007년 3월부터 운영되어온 에듀업 시스템은 통합 홈

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 과정안내, 수강신청 및 변

경, 커뮤니티 서비스, 사이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홈페이지 ASP에서는 자체교육 서비스, 홈페이

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1)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토대로 한 교원의 원격연수를 위해 16개 시․도별로 분담해서 개발한 콘텐츠는 총 

40개로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를 위한 과목영역으로는 수업준비(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교수-학습 전략 수립), 수업 실행(수업의 도입, 교사의 발문, 교사의 태

도,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 자료의 활용, 수업의 진행, 학습정리), 평가 및 활용(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

과의 활용), 개인생활지도(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ㆍ인성 지도, 가정 연계 지도, 진로 및 특기ㆍ적성교육), 

사회생활지도(기본생활습관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민주시민성 지도), 학생지원(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

담교사) 등이 있으며, 교장 및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위한 과목영역으로는 학교교육계획(학교 경영, 목표 관

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창의ㆍ인성 학생 관리)과 교내장학(교실수업 개선, 자율장학 운영)이 있다. 이외에

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라는 과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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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LMS는 학습자, 교수자, 과제운영자, 관리자

를 지원해 주며, LCMS는 학습콘텐츠 운영관리, 메타 

정보관리, 품질 관리 등을 제공해 준다.

3. 시범운영 참가자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 및 절차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시범운영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에듀업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연수성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

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가 온라인 접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설문도구를 개

발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 시기는 2010년 

9월 29일부터 2010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이며, 16

개 시ㆍ도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시범운영(2010년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에 참여

한 초·중등 교사 중 총 2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총 142명이 응답을 하였고 

응답률은 50.2%이다. 온라인 설문 응답자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구 분
응답자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76 53.5
여자 66 46.5

연령

20대 3 2.1
30대 23 16.2
40대 59 41.5
50대 55 38.7
60대 2 1.4

교직경력

5년 이하 4 2.8
6～10년 9 6.3
11～15년 19 13.4
16～20년 20 14.1
21년 이상 90 63.4

근무 학교급
초등 73 51.4
중등 69 48.6

소속학교 

소재지

대도시 82 57.7
중소도시 42 29.6
읍면지역 18 12.7

학부전공

초등교육 72 50.7
사범계열 36 25.4
인문과학 12 8.5
자연과학 8 5.6
예ㆍ체능 6 4.2
공학 8 5.6

합계 142 100.0

<표 1> 온라인 설문응답자 정보

3.1 연구도구

온라인 설문내용은 에듀업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연수성과 등 4개 평가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38개 평가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온

라인 설문지의 각 영역별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표 

2>와 같다.

영역 평 가 항 목 문항수 신뢰도

시스템

ㆍ시스템 안정성 
ㆍ시스템 사용편리성 
ㆍ인터페이스 직관성 
ㆍ화면구성의 일관성 
ㆍ화면구성의 심미성
ㆍ인터페이스 사용편리성
ㆍ반응속도의 적절성
ㆍ다양한 학습기능 구비
ㆍ사용방법 안내 도구 제공

9 .951

서비스

ㆍ사전안내의 구체성 
ㆍ연수운영자의 노력
ㆍ강사와 연수생 간의 협력체제
ㆍ연수문의에 대한 피드백
ㆍ온라인 튜터의 지원 
ㆍ의견 개진 통로 제공
ㆍ각종 통계자료 제공
ㆍ수강절차의 편리성
ㆍ연수진도현황 제시
ㆍ연수이력 열람의 편리성
ㆍ온라인 평가의 공정성
ㆍ온라인 평가의 타당성
ㆍ온라인 평가시스템 편리성

13 .971

콘텐츠

ㆍ연수목표의 명확성
ㆍ연수목표의 적합성 
ㆍ콘텐츠 구성의 체계성
ㆍ자료와 사례의 충분한 제시
ㆍ차시별 연수내용 분량의 적절성
ㆍ연수목표와 강의내용의 일치
ㆍ학습활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ㆍ동기부여와 학습촉진
ㆍ강사와 연수생과 상호작용
ㆍ평가방법의 타당성
ㆍ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ㆍ콘텐츠의 윤리성
ㆍ저작권 정보 제공

13 .964

연수
성과

ㆍ교수학습 개선 효과
ㆍ직무능력 개선 효과
ㆍ전반적인 만족도

3 .967

계 38 .986

<표 2> 온라인 설문지 영역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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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평가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 등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4개 평가영역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가 각각 

.951, .971, .964 그리고 .967이었고, 전체 38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86으로 온라인 설문도구가 매우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 

온라인 설문도구의 내용타당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 원격연수와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육공학

전문가 2인, 컴퓨터교육전문가 1인)의 2차례 검토 후, 

수정 보완되었다.

3.2 자료 분석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문항별 응답 빈도 및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을 얻고자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원격연수 콘텐츠의 평가영역 중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와 연수성과 간의 관련성을 확

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연수 참가자들의 인식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구분에 따라 t-검증과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온라인 설문 분석결과

4.1 원격연수 콘텐츠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평가영역별 교

사들의 인식은 <표 3>과 같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평가영역별

로 살펴보면, 연수성과(m=3.89)와 서비스(m=3.85), 콘

텐츠(m=3.75), 시스템(m=3.66)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결과는 참여 교사들이 에듀업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 

안정성은 고품질의 원격연수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

해야하는 조건임을 감안할 때 운영시스템의 안정화가 

선결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영역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

시스템 142 3.66 .92

서비스 142 3.85 .92

콘텐츠 142 3.75 .90

연수성과 142 3.89 1.08

<표 3> 평가영역별 만족도 조사 결과

각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에 대해 교사들은 모든 하

위 평가항목에서 보통수준 이상(m=3.66)이라고 응답

하였다(<표 4>). 

단위: 명, n=142

평가항목　

응 답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스템 안정성 11 19 30 45 37 3.55 .230

시스템 

사용편리성
6 19 25 52 40 3.71 .140

인터페이스 

직관성 
4 12 28 67 31 3.77 .980

화면구성의 

일관성 
5 10 21 57 49 3.95 .047

화면구성의 

심미성
5 16 36 57 28 3.61 .037

인터페이스 

사용편리성
6 12 34 61 29 3.67 .030

반응속도의 

적절성
12 16 32 55 27 3.49 .171

다양한 

학습기능 구비
9 12 37 57 27 3.57 .088

사용방법 안내 

도구 제공
7 13 38 54 30 3.61 .071

<표 4> 평가영역 - 시스템

각 항목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화면구성의 일관

성’에 대한 평가가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페이스 직관성’은 3.77점, ‘시스템 사용편리성’은 

3.71점, ‘인터페이스 사용편리성’은 3.71점 순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반응속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3.4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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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통신망 발달과 고성능 PC의 보급으로 물리적 

환경이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반응속도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

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서비스에 대해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 이

상(m=3.85)이라고 응답하였다(<표 5>).

단위: 명, n=142

평가항목

응 답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전안내 
구체성 

9 10 34 55 34 3.67 .109

연수운영자 
노력

6 9 20 60 47 3.94 .053

강사와 
연수생 간 
협력체제 

5 13 33 57 34 3.72 .041

연수문의 
피드백

6 15 26 59 36 3.73 .084

온라인 튜터 
지원 

5 15 30 59 33 3.70 .050

의견 개진 
통로 제공

4 8 32 64 34 3.82 .957

각종 통계 
자료 제공

10 4 14 56 58 4.04 .123

수강절차 
편리성

9 12 27 51 43 3.75 .162

연수진도 
현황 제시

6 12 29 53 42 3.80 .089

연수이력 
열람 편리성

5 7 24 53 53 4.00 .031

온라인 평가 
공정성

8 5 18 66 45 3.95 .047

온라인 평가 
타당성

7 6 22 65 42 3.91 .031

온라인 
평가시스템 
사용 편리성

5 10 18 62 47 3.96 .031

<표 5> 평가영역 - 서비스

‘각종 통계자료 제공’과 ‘연수이력 열람의 편리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각각 4.04점과 4.00점으로 높게 나

타났고, ‘온라인 평가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이 3.96점,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이 3.95점, ‘연수운영자의 노력’

이 3.94점, ‘온라인 평가의 타당성’이 3.91점 순으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전안내의 구체성’의 경우, 평균 점수가 

3.67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사전안내는 학습 과정에 대한 사전컨설

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항목이며 원격연수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콘텐츠에 대해 교사들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이상(m=3.75)이라고 응답하였다. 

단위: 명, n=142

평가항목

응 답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수목표 
명확성 

11 5 6 58 62 4.09 .148

연수목표 
적합성

8 7 22 48 57 3.98 .127

콘텐츠 구성 
체계성

10 6 21 55 50 3.91 .142

자료와 사례 
충분한 제시

9 10 31 52 40 3.73 .136

차시별 
연수내용 
분량 적절성

8 12 20 63 39 3.80 .108

연수목표와 
강의내용 
일치

8 12 21 56 45 3.83 .136

학습활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26 40 53 17 3.35 .045

동기부여와 
학습촉진

7 13 31 65 26 3.63 .042

강사와 
연수생과 
상호작용

8 24 50 48 12 3.23 .013

평가방법의 
타당성

3 17 27 70 25 3.68 .970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6 15 35 58 28 3.61 .051

콘텐츠의 
윤리성

7 5 14 67 49 4.03 .017

저작권 정보 
제공

5 9 20 63 45 3.94 .016

<표 6> 평가영역 -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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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연수목표의 명확

성’에 대한 인식이 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콘텐츠의 윤리성’이 4.03점, ‘연수목표의 적합성’이 

3.98점, ‘저작권 정보 제공’이 3.94점, ‘콘텐츠 구성의 

체계성’이 3.91점, ‘연수목표와 강의내용의 일치’가 

3.83점, ‘차시별 연수내용 분량의 적절성’이 3.80점 순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활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3.35점, ‘강사와 연수생과 상호작

용’이 3.23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연수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상호작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활용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연수성과에 대해 시범운영 참가 교사들은 보

통수준 이상(m=3.89)이라고 응답하였다. ‘직무능력 개

선 효과’와 ‘교수학습 개선 효과’에 있어서 각각 3.94

점, 3.9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표 7>). 이는 교사들이 양질의 교원연수 

콘텐츠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와 교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의미 있게 습득함으로써 교원능

력개발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다.

단위: 명, n=142

평가항목　

응 답

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수학습 

개선 효과
8 11 15 60 48 3.91 .123

직무능력 

개선 효과
8 10 17 55 52 3.94 .131

전반적인 

만족도
8 11 20 62 41 3.82 .106

<표 7> 평가영역 - 연수성과

4.2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평가영역 간 상관관계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평가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83* 　

콘텐츠 .85* .88* 　

연수성과 .76* .81* .90*

<표 8> 평가영역 간의 상관관계

*p< .01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연수성과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가영역 간에 매우 높은 상관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와 연수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90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

한 4개의 요인이 전체효과에 공통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유지하고 있어서 4가지 평가영역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수성과는 시스

템, 서비스, 콘텐츠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콘텐츠는 서비스 영역(r=.88)과의 상관이 

시스템 영역(r=.85)과의 상관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

다. 이는 교원 원격연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

해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기술적 측면보다는 

콘텐츠,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임을 반증한

다고 할 수 있다. 

4.2.1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에듀업에 대한 인식

교사의 배경변인이 에듀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 근무 학교급, 교직경력, 근무

학교 소재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시스템

(t=-.396, p>.05), 서비스(t=-.393, p>.05), 콘텐츠(t=-.252, 

p>.05), 연수성과(t=.420, p>.05) 등 각 영역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남(n=76) 여(n=66)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스템 3.63 .95 3.69 .90 -.396 .692

서비스 3.82 .96 3.88 .87 -.393 .695

콘텐츠 3.74 .95 3.78 .85 -.252 .801

연수성과 3.93 1.08 3.85 .10 .420 .675

<표 9> 성별에 따른 교사 인식차이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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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학교급에 따른 시스템(t=.628, p>.05), 서비스

(t=.704, p>.05), 콘텐츠(t=.156, p>.05), 연수성과

(t=-.609, p>.05)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차이에서도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초등(n=73) 중등(n=69)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스템 3.71 1.01 3.61 .82 .628 .531

서비스 3.90 1.02 3.79 .80 .704 .483

콘텐츠 3.77 1.00 3.74 .79 .156 .876

연수성과 3.84 1.19 3.95 .97 -.609 .543

<표 10> 근무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인식차이 

검증결과

한편, 교직경력에 따른 각 평가영역별 교사들의 인

식차이 분석에서는 시스템(F=3.705, p<.05)에서만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서비스(F=1.128, p>.05), 콘텐

츠(F=2.284, p>.05), 연수성과(F=1.487,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N세대’라고 명명되는 5년 이하 경력 교사

들의 시스템 만족도가 낮은 것(m=2.14)으로 보아 이들

의 숙련된 웹 활용 기능과 정보획득능력에 적합하도록 

인터페이스와 화면구성, 시스템 반응속도, 다양한 학습

기능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표 11>). 

구분

5년 이하

(n=4)

6∼10년

(n=9)

11∼15년

(n=19)

16∼20년

(n=20)

21년 

이상

(n=9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스템 2.14 1.37 3.42 0.96 3.57 .92 3.94 0.76 3.71 .88 

서비스 3.06 1.14 3.68 1.00 3.98 .92 4.03 0.74 3.83 .93 

콘텐츠 2.60 1.43 3.53 .94 3.69 .99 3.95 0.77 3.80 .85

연수성과 3.00 1.83 3.41 1.13 3.86 1.18 4.17 0.88 3.92 1.06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

시스템 11.748 4 2.937 3.705* .007

서비스 3.772 4 .943 1.128 .346

콘텐츠 6.825 4 1.706 2.184 .074

연수성과 6.906 4 1.727 1.487 .209

<표 11>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의 인식차이 검증결과

*p< .05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각 평가영역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교

사들의 평가영역별 인식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고사양의 컴퓨터

의 보급으로 인해 원격연수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들의 

지역 간 편차가 해소된 결과로 추측된다(<표 12>). 

구분

대도시

(n=82)

중소도시

(n=42)

읍면지역

(n=1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스템 3.69 1.07 3.52 .71 3.82 .59

서비스 3.89 1.04 3.79 .73 3.78 .72 

콘텐츠 3.78 1.01 3.64 .78 3.92 .58

연수성과 3.93 1.18 3.77 .98 3.96 .87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학습관리

시스템
1.369 2 .685 .800 .451

서비스 .366 2 .183 .215 .807

콘텐츠 1.067 2 .534 .658 .520

연수성과 .868 2 .434 .365 .695

<표 12> 근무학교 소재지에 따른 교사의 인식차이 

검증결과

4.3 교원능력개발 원격연수 운영담당자 심층면담

원격교육연수원 운영담당자 3명을 각각 2010년 9월 

13일과 9월 24일, 9월 30일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대상자별로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원격교원연수시스템인 ‘에듀업’

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시스템 영

역, 서비스 영역, 콘텐츠 영역에 걸쳐 운영담당자의 의

견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운영담당자는 세 가지 영역

에 대해 연구진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심층 

면담한 내용을 평가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1 시스템 영역

에듀업의 시스템 영역과 관련된 주 관심사는 교원 

원격연수 수요의 급증에 대처할 만큼 LMS 및 

LCMS 등 연수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운영담당자가 제시한 시스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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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현 에듀업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보다 면밀한 검증과정 없이 기

존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 연수 운영 

도중에 다운이 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통합 교원 연수지원 시스

템으로서의 에듀업과 현재의 각 시ㆍ도 연수원별로 

자체 개발 및 운영하는 연수지원시스템과의 연동에 

있어서 부합도가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

다. 셋째, 시스템 수정요구에 대한 반영 및 피드백 속

도가 매우 느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유관기관 간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통합교원연수지원시스템 운영담당자

와 각 시ㆍ도 연수 운영담당자 사이에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각 시ㆍ도 연수원의 연

수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합운영 여부에 

대한 효율성 측면의 검토가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셋째, 교원 원격연수의 통합운영

을 위해서는 신ㆍ구 시스템 간의 각종 DB 연동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처방안 주요 의견

관련기관간의 
공감대 형성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시ㆍ도 원격연수 운영 
담당자 간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통합운영의 
효율성 검증

“에듀업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세부적 검증과 연구개발 과정이 필
요하다.”
“통합운영 형태와 지역별 운영 형태의 장단점
과 효율성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요구된다.”

시스템 간의 
DB 연동

“이전 연수이력 DB들이 새로운 통합교원연수지원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맞춤형연수가 진행될 수 있게끔 LMS가 지원
되어야 한다. 즉, 각 교원능력평가 지표별로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미흡한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연수를 받아
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무난한 연수 형태가 
원격연수인 것 같아서 미흡한 지표별로 연수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13> 에듀업 시스템 문제점 대처방안

4.3.2 서비스 영역

에듀업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운영담당자

들이 제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시ㆍ도 교원 원격연

수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담 인력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일례로, A 원격교육연수원은 전문직(연

구사)이나 파견교사 1명이 원격연수 운영을 기획, 전

담하고 콘텐츠 개발 유지 대행업체 파견 직원 1∼2명

이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비용 등

으로 인해 특정 과정을 증대하거나 개설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셋째, 추진되고 있는 

통합교원연수지원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시ㆍ도 연

수담당자들의 회의감을 문제점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표 14>)으로 

연수운영 전담 인력의 대폭적인 증원, 에듀업 시스템의 

연수과정 범위와 형태, 개선방향 등에 대한 관련 전문

가들의 합의점 도출, 각 시ㆍ도 연수원 운영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처방안 상세 의견

전담인력 

증원

“각 시․도 운영 담당자 인원현황과 업무분

석을 정확하게 하여 연수 운영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에듀업 시스템과 연동한 교

원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교수학습 진행을 돕는 튜터 채용 및 활용

이 요구된다. 전임형태의 튜터를 채용할 수

도 있고 현직교원을 튜터로 활용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과의 

의견조율

“통합교원연수지원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 

이전에 연수과정 범위와 형태 및 개선방향

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점 도출이 이

루어져야 한다.”

시도 

연수원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각 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수

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원

격연수 운영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고 현실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표 14> 서비스 영역 문제점 대처방안

4.3.3 콘텐츠 영역

콘텐츠 개발에 있어 가장 주된 초점은 콘텐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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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개발의 각 단계별 관리 체제가 적절하게 마련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즉,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현행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과정의 문제점

으로는 첫째, 각 시ㆍ도연수원의 자체적인 콘텐츠 개

발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 앞서 서

비스 영역과도 관련되는 문제점으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ㆍ도 연수원별로 전담인력

이 확보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셋째,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

했다고 지적했다. 

운영담당자들은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 15>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 개

발방법론과 관련하여 학계와 교육전문직 및 전문성을 

갖춘 현직교사들의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논의 및 의

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수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 기준 선정 등의 필요성

도 함께 지적하였다. 셋째, 교원 원격연수를 에듀업 

시스템으로 통합운영 시 사전에 시스템과 콘텐츠 공

동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장기간에 걸쳐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처방안 상세 의견

고품격 

콘텐츠 

개발방법론 

개발

“…학계와 교육전문직 및 전문성을 갖춘 

현직교원들의 비판적인 논의과정과 의견수

렴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콘텐츠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담당자를 전문적으로 배정해 주었으면 좋

겠는데 꼭 필요한 담당자를 열거하면, 원격

연수운영팀장, 원격연수담당 주무관, 초등

담당연구사, 중등담당연구사, 전산지원담당

자, 사무직원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이 필

요하다. 이후에 이 정도의 교육과정에 이 

정도의 연수이수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인력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명시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에듀업 시

스템에 의해 운영될 시ㆍ도 공동개발 콘텐

츠에 대해 좀 더 검토 시간을 확보해야 한

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

고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한다면 오

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표 15> 콘텐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5. 논의 

지금까지 에듀업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 등 3개 

영역에 관하여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시범운영 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교원 원

격연수 운영담당자와의 면담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체

적으로 볼 때, 에듀업 시스템,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

해 연수성과에 대한 판단도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

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적ㆍ행정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향후에는 에듀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한 철저한 요구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과 관련해서 특히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시스템 반

응속도에의 불만족감, 시스템 간 연동의 비부합성 등

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인터페이스 사

용편리성, 사용방법 안내도구 제공 등에 있어서도 만족

스럽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 따르면, 정보기술을 이용하려는 개인

의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로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제안하고, 이것은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태도는 실제 시

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

국에는 행위의도가 시스템 사용으로 연결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사용의도에 대한 시스템 특성과 같은 외부

변수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의해 

매개된다고 제안한다[12]. 이러한 연구들의 주장에 기

초해 볼 때, 시스템에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에듀업 시스템은 여러 부

분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시ㆍ도 원격연수 운영담당자에 대한 정확

한 업무분석을 토대로 연수 운영 전담인력에 대한 대

폭적인 증원이 요구된다. 연수운영 전담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행정적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운영서

비스 영역은 시스템 영역과 콘텐츠 영역 보다 상대적

으로 더 나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 역시 높은 만족도 

수준은 아니었다. 고품질의 교원 원격연수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운영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원격연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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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률을 좌우하는 것은 운영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철

저한 교육운영 서비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 교원연수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가 필

요하다[11]. 원격연수 질 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특히 콘텐츠 개발 및 설계 분야는 시

스템이나 운영 서비스 영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문

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향후에는 교수학습의 효과성에 

초점을 둔 콘텐츠 평가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질 관리

에 적극 활용하고, 각 시ㆍ도 원격연수 운영담당자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담

당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의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원 원격연수 운영 

모형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연수 관련한 정

책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다.

둘째, 교원 원격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

로 도출된 성과제시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원 원격연수 사업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원연수 관련자들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시ㆍ도 교육연수원

의 원격연수 운영조직을 개편하고 확충하는 질적 변

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현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고품질 콘텐츠 개발방안 제시는 교원 원격연수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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